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경덕진(景德鎭)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청화자기는 크

게 어요창(御窯廠)에서 관리한 관요자기와 민간자기로 구

분할 수 있다[1]. 경덕진은 송나라 경덕제 때 관요지로 설

치되었다. 명대 중기 이전에는 통치계급의 취향을 반영한 

관요청화회화 위주였다가 이후에는 민간청화회화가 비로

소 점차 발전하게 된다. 청(靑 1616∼1912)에 이르면 자

기를 장식하는 그림으로서 민간의 청화회화(青花绘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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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자 한다. 이에 경덕진을 중심으로 한 청화자기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민간청화자기

에서 드러나는 민속성과 예술성에 대해 살펴본다. 관요에서 시작한 청화자기는 명·청 시기를 거쳐 민간으로 확대된다. 

민간청화회화는 그 소비자가 민중인 만큼 민속적인 소재들을 화제로 사용하였고, 개인의 감성을 투영한 자유분방한 선

들이 도자기 위에 그려졌다. 그러므로 관요와는 다른 미감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간청화회화의 발전은 우리의 

물질세계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전통문화의 특수한 정신세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주제의 민속성과 예술성

이 완미하게 결합함으로서 도자회화 발전과 민족문화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었다. 

주제어 : 청화회화, 민간청화회화, 사의, 생동감, 예술적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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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has a very long history, but also has a very distinctive folklore and artistry. During the 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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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하게 발전한다. 이렇듯 민속문화예술과 예술공예가 

서로 결합하여 민속생활이 예술심미의 안으로 녹아들었

으니 명·청(明·靑)시기의 민간청화회화는 도자회화의 발

전 가운데서도 특별히 연구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명·청대 경덕진의 관요와 민간요는 처음에는 관

요가 중심이었더라도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관탑민

소’라는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되므로 실상은 양자의 

관계를 단순히 정리하기는 어렵다[2].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민간에서 생산된 청화자기

에 그려진 청화회화의 주제 및 기법 속에 민속성과 예술

성이 어떻게 융합되었는가하는 것을 다루고자 한다. 이에 

먼저 관요와 민간요의 문양을 비교하여 양자의 관계를 

조망해 보고, 명대 중기 이후로 그리고, 청대에 이르기까

지 나타난 민간청화자기에서 민속과 예술이라는 이질적 

키워드가 어떻게 자기의 화면에서 융합되었는지를 회화

(繪畵)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민간청화자기의 등장과 관요와의 차이

2.1 민간청화자기의 등장

청화자기(青花瓷器)는 유하채(釉下彩)가 특징이다. 코

발트, 망간, 철 등을 함유한 광물질 안료로 표면에 푸른색 

그림을 그려낸 자기이다[3]. 제작방식을 간단히 소개하

면, 자기의 반완성품인 배체(坯体) 위에 채화장식하는 밑

그림을 그린다. 뒤이어 다시 청백유(靑白釉)를 한 층 덧씌

워서 고온(약 섭씨 1300도)에 넣어 자기로 구워내면 남

색(藍色)의 무늬가 그려진 자기가 나타난다[4]. 그러면 유

약의 질감은 맑은 옥과 같이 빛나는 밝은 느낌이다. 백색 

가운데 청색이 드러나 깨끗하고 고아한 느낌을 주기 때

문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술적 매력과 심후한 민족적 

색채가 풍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명·청대의 청화자기의 장식은 원(元)대의 장식을 기초

로 개선 발전하여 점차 도자예술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

하였다[5]. 명나라가 정치가 안정되면서 국내외의 시장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명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도자산업도 

변화한다[6]. 명나라 초기에 경덕진(景德鎭)에 어요창(御

窯廠)을 설립하여 관요에서 궁중에서 사용하는 자기를 생

산하도록 하였다. 관요(官窯)에서 생산된 자기는 중국황

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100개를 구워 하나를 골라낼 정

도로 관요자기로서 엄선하였다. 명나라 선덕제(1426∼

35)와 성화제(1465∼87)의 제위 기간 동안 경덕진에서 

우수한 품질의 청화자기를 많이 생산했다[7]. 이후 청나

라 때까지 청화자기는 자기의 주류를 이루었다. 명·청의 

교체를 거치면서 명대의 수공업이 가지고 있던 폐단을 

개혁하였고, 청나라 강희제(1661∼1722)이후로는 ‘관탑

민소(官搭民烧)’, 즉 관에서 쌓아두면 민간에서 굽는 방식

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8]. 

청화자기의 재료는 고령토라 불리는 좋은 흙과 원나

라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서역을 통해 들어온 회청(回靑)

이라는 안료이다. 명·청대의 청화자기도 이 회청(回靑)에 

의지하여 생산되다가 이후로는 중국산 안료인 토청을 사

용했다. 청화는 코발트를 먹과 같이 풀어서 수묵화처럼 

붓으로 그린다. 회청과 토청은 코발트 안료에 섞인 망간

과 철의 비율이 달랐기 때문에 소성(燒成)이후 그림의 발

색이 달랐다[9]. 이러한 안료의 변화는 명·청대 생산된 청

화자기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민관협력체계는 관요의 기술이 민간으로 흘러

가 민요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명말청초

기의 민요는 아직도 조잡하고 유약이 회청빛을 띠는 것

이 많았다. 물론 그 가운데는 발색이 우수하고 세련된 것

도 있었다. 이러한 청화자기의 생산확대에는 내정불안과 

토목의 변으로 불리는 외침으로 인해 관요인 경덕진 중

심의 생산체계가 무너진 탓도 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10]. 

2.2 관요(官窯)와 민요(民窯)의 문양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관요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에 도안하는 장식은 반드시 

관리하는 관청에서 내주는 양식을 엄격하게 따랐다. 또한 

관에서 지정하는 양식을 보증하는 낙관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관요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장인(匠人)들은 자기를 

굽거나 청화를 그리거나 그 밖의 장식을 하는데 양식적

으로나 기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무늬로 그려진 

그림은 정밀하고 화려하지만 도리어 보수적이고 경직되

어 생활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관요에서 생산된 청화자기는 수출상품으로서 해외로 

흘러갔다. 청화자기가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 된 명·청대

는 유럽의 문예부흥기에 맞물려 유럽에 중국풍을 일으키

기도 하였다[11]. 동서 무역상품으로서 청화자기는 OEM 

방식을 띠기도 하였으며, 관요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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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연호를 찍어 넣기도 하였고, 주문한 국가의 기호

에 맞춰 중국적이지 않은 문양을 그려 넣은 경우도 어렵

지 않게 볼 수 있다(Fig. 1, 2참고).

Fig. 1. Bowl with  

Chenghua 

Year

Fig. 2. Plate with 

Persian 

letters

관요에서 생산된 청화자기 중 일부는 황실(皇室)에서 

사용되는 어용(御用) 기물로서 그 장식은 용과 봉황 등 

길상과 여의문(如意紋)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황

실의 기물로서의 청화자기의 무늬나 장식은 민간 도공들

이 제작하거나 구워내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므로 관요청

화자기의 장식과 생산은 단일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에, 민요(民窯)에서 생산된 청화자기는 대부분 민

간생활에 쓰이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려지는 회화의 주제

는 관(官)의 속박을 받지 않고 세속화되고 민속화 된 형

식을 드러냈다. 내용은 시정(市井)의 풍속과 민중들이 흥미

를 느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

래서 장인들이 주제를 뽑아내는 것이 풍요롭고 다양해졌다. 

민간청화회화의 장인들은 관요의 회화장식, 구도양식 

등을 일부 흡수하였고 일부 관요청화회화의 무늬와 형식 

등이 민간에서 자기에 청화회화를 그릴 때 융화되어 나

타나게 되었다. 이로써 자기를 꾸미는 유하채(釉下彩)기

법은 관요와 민요의 융합을 통해 더 다양한 주제와 운필

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노는 아이의 모습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

룸에 있어서 관요와 민요의 그림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

다. 관요의 그림은 복잡하고 짜여진 느낌을 주는 반면 민

요의 그림은 여백이 많고 그림에 생동감이 풍부하게 나

타난다(Fig. 3, 4 참고). 산수를 주제로 한 경우에도 민간

의 그림이 보다 여백이 살고 붓의 사용이 부드럽고 자유

로움을 느낄 수 있다(Fig. 5, 6 참고).

Fig. 3. Qing offical 

Qinghua 

yingxitu

Fig.4. Qing folk 

Qinghua 

yingxitu

Fig. 5. Qing official 

Qinghua 

shanshui

Fig. 6. Qing folk 

Qinghua 

shanshui

자기의 생산이 확대되고 민간에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자기에 사용되는 그림은 세속화 풍조를 보이고 이전의 

관요와는 달리 민간청화회화의 스타일이 점차 다양해졌

다. 그림 중에는 점차 관요의 단일한 도안 형식에서 벗어

난 것들이 나타나고 화면의 배치 또한 더욱 대담하고 자유

로워졌으며 화면의 형식은 과장되고 개인의 특성이 분명

하게 드러나면서 인민대중의 심미적 욕구에 부합하였다.

3. 민간청화회화의 민속성과 예술성의 융합과 

발전

3.1 민간청화회화에 나타는 민속성

민간에서 향유하는 문화와 습속 등을 ‘민속’이라고 부

를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적’이라는 말은 집단성과 반복

됨이라는 시간성을 갖는다[12]. 민간에서 사용되는 자기

의 민간청화회화의 주제와 내용은 그러므로 민속적이다. 

특히 민간에서 유통되는 자기의 양이 늘어나고 생산과 

사용의 주체가 민간이 될수록 거기에 나타나는 심미(审

美)적 장식의 표현은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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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생활 가운데 각종 활동 장소와 사물은 회화(繪畵), 

조소(彫塑)의 과정에서 민중의 요구와 장인의 취향에 맞

춰 취사선택 되었고, 사의(寫意)하는 부호언어가 대중의 

시야에서 출현한다. 이러한 특수한 부호는 부득불 하나의 

새로운 예술심미(审美)의 형식을 다시금 평민백성의 생

활 가운데 들여놓게 되었다. 

Fig. 7. Qimghua songloc glass

위의 청화송록문주완은 민간청화회화로 장식된 술잔

인데 비록 민간에서 쓰인 것이라도 술잔의 모양이 정갈

하고 청화의 색채가 아름답다. 관요의 기술이 민간으로 

확대된 효과로 볼 수 있다. 화면의 장식은 송록(松鹿)을 

주제로 하고 있다. 회화적으로는 화면의 선(線)의 흐름이 

생동하며 부드럽고 짙고 옅음이 분명하여 붓의 움직임이 

마치 물길을 타고 움직이는 배와 같다. 화면의 내용은 장

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소나무와 사슴이 어우러져 있다. 

사슴과 소나무는 모두 장수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아이콘

이다. 가을에 저절로 떨어졌다가 봄에 저절로 솟아나는 사슴

이 뿔이 그러하고, 사철 푸른 솔잎 역시 생명과 장수의 상징이

다. [Fig. 7]. 청화자기의 민속성은 그림의 주제에서 주로 드러

난다고 할 것이다. 장수와 생명력은 민중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3.2 민간청화회화의 예술성

도자는 식기나 일상생활 도구나 제품으로만 한정치 않

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작가의 의미나 의도를 부여하

는 중요한 예술적 표현의 수단이다[13].

민간청화의 민속적 주제는 사의(寫意)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물의 실제에 대한 정밀한 묘

사보다는 사물과 교감한 작가의 정신을 표하는 것을 회

화의 정수로 보는 것이 사의이다. 사의라는 개념은 송나

라 문인화가 발전하면서 동양화의 중심으로 자리한다

[14]. 그런데 이런 문인화의 사의의 풍조가 역설적으로 

민속회화에서 장식의 표현에 있어서 관요와 같은 도식의 

근엄한 질서에 구애되지 않도록 하였다. 선(線)은 창조 작

품 속 주제가 되는 전체적인 흐름, 재료나 색채를 연결시

키거나 또는 배치에 의해 생기는 상상의 모든 선을 가리

킨다[15]. 한 마디로 관요의 청화회화가 근엄함과 정밀함

의 극치였다면, 민요의 청화회화는 사대부의 회화에서 시

작된 사의(寫意)의 기법이 민간에 스며들어 장인 자신의 

간이한 표현을 예술로서 사물의 신운(神韻)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운필에서는 윤곽선의 자유로

운 변화는 사물의 자연스러운 미감이 무심코 드러나도록 

하였다. 바탕색과 선의 농담, 청색의 번짐의 효과는 화면 

공간의 층차적 관계를 구현한다. 모두 자연스럽게 사물의 

미감을 해석하기에 좋고 사물의 모양에서 자연스러운 형

태가 무심코 드러나게 한다(Fig. 8, 9 참고). 

Fig. 8. Ming folk 

qinghua giraffe 

painting

Fig. 9. Qing folk 

qinghua 

shanshui-man 

painting

정리하자면 민간청화회화의 예술성은 민간에 서 유통

되고 그려지는 것인 만큼 관용으로 그려지는 회화에 비

하면 형식미보다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특징이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청화를 그리는 운필의 선

(善)의 간략함과 자유분방함으로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민간청화회화는 중국민족문화 예술양식의 중요한 부

분이다. 코발트 안료를 사용한 청화장식의 기원은 원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그 전성기는 역시 명·청대

이다. 이 시기는 자기생산방식이 발전을 거듭하여 분업과 

‘관탑민소’ 라는 민관협력체계를 갖추고 대량 생산이 이

루어졌다. 이러한 생산 배경 하에서 백색자기 위의 파란

색 그림은 그 어느 때 보다 널리 유통되고 다양한 문양들

이 교류할 수 있었다. 

특히 민간청화회화에서는 소비자가 민중인 만큼 일상

생활의 장면을 도자기 장식에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민중

이 소망하고 기원하는 것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소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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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민속성을 갖추었으며 동시에, 회화장식의 수법

이 관요와는 달리 다양할 수 있어서, 개인의 감상을 시대

적으로 유행하는 필법을 따라 사의(寫意)하는 운필로 자

유분방한 선의 아름다움을 이루었다[16].

이와 같은 민속성(民俗性)과 예술성의 융합은 세계적

은 수요를 따라 경덕전을 중심으로 한 생산량의 증대와 

이를 감당하기 위한 생산양식의 발전을 기초로 한다고 할 

것이다. 청화자기의 민간으로의 확대는 당시 사회 민속생활 

아래에서의 중화민족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미적, 

예술적 심미의 욕구를 반영한 자기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민간청화회화의 발전은 우리의 물질세계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전통문화의 특수한 정

신세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주제의 민속성(民俗性)과 사

의법의 예술성이 완미하게 결합함으로서 도자회화 발전

과 민족문화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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